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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창업에 성공한 지역사회거주 비혼모들의 기업가정신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자녀 출산, 양육과 직업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비혼모 5인의 모성권과 노동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일대일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를 Colaizzi(1978)가 제안한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53개의 주제와, 10개의 주제결집이 드러났다.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갈등 극복, 창업의 계기, 창업 성공 

경험의 범주에 재배열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결집은 ʻ생명단절의 압력ʼ, ʻ축복받지 못한 생명을 떠맡음ʼ, ʻ낙인과 

기회의 박탈ʼ, ʻ기본 생활 유지 불안과의 동고동락(同苦同樂)ʼ, ʻ인생 제로(Zero)그라운드에서의 시작ʼ, ʻ일과 양육, 줄다리기ʼ, 

ʻ지원보다는 나의 능력에 의지ʼ, ʻ신용 자본의 획득ʼ, ʻ동반 성장 철학ʼ, ʻ벼랑 끝에서 만난 무한 가능성ʼ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과 자녀의 생존을 위해 긍정심리자본을 기반으로 창업을 시도한 결과 사회적 자본이 드러났으며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반 성장의 윤리와 레질리언스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주제어: 비혼모, 기업가 정신, 동반 성장, 모성권, 노동권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ntrepreneurial experiences of unmarried mothers living in a community who have 

succeeded in starting a business. Attention was given to the maternal and labor rights of five single mothers 

in a community who gave birth, raised children, and engaged in vocational activiti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e-on-one in-depth discussions with the participants and analyzed using Colaizziʼs descriptive-phenomenological 

method. The data analysis revealed 53 themes and 10 clusters of themes. Based on these results, items such 

as overcoming pregnancy conflict, reasons for starting a business, and successful entrepreneurial experience were 

identified and described. The key themes of this study include ʻʻPressure to liveʼʼ, ʻʻHold oneself responsible for 

an unblessed lifeʼʼ, ʻʻStigma and deprivation of opportunityʼʼ, ʻʻMaintaining basic life amid anxietyʼʼ, ʻʻStarting from 

ground zeroʼʼ, ʻʻWork and parenting tug-of-warʼʼ, ʻʻLetʼs rely on my ability rather than external supportʼʼ, ʻʻSecuring 

credit capitalʼʼ, ʻʻPhilosophy for shared growthʼʼ and ʻʻInfinite possibilities at the edge of a cliffʼʼ. In the atte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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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tart a business usi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for the well-being of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ʼs, the 

mothers uncovered social capital, which led to mutual growth.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ethics and 

resilience of shared growth were discussed.

Key words: Unmarried mothers, Entrepreneurship, Shared growth, Maternal rights, Labor rights

Ⅰ. 서론

한국 사회에서 비혼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2022)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비혼모 20,572명이며 전체 

혼인 인구인 24,575,224명의 0.083%를 차지한다. 비혼모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신과 자녀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사회적 편견, 낙인과 함께 과소평가되며 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비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제·개정과 함께 다양한 사회서

비스의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지만(여성가족부, 2023) 여전히 

경제적 압박(변호순·최정균, 2016; 강라현, 2019)과 편견(신필

식, 2017; 손승영, 2020), 낙인(홍양희, 2013; 이미선·김민아, 

2019; 정지연·이미정, 2022) 등에 노출되어 있다. 그 예로 법

률혼을 가장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가족유형으로 인정하는 한

국사회에서 비혼모의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차별적인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강라현, 2022; 정지연·

이미정, 2022). 현재까지 수행된 비혼모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

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비혼모의 자녀 양육과 독립적인 삶은 당사자는 물론 사회구

성원 모두가 바라는 실재이지만 비혼모들은 모자 보호시설, 공

동생활시설, 지역사회를 불문하고 경제적 어려움(변호순·최정

균, 2016; 이미정 외, 2018; Kleven, Landais & Søgaard, 2019)

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출산 전·후로 직장에서 퇴사를 

강요받거나(김지현·권미경·최윤경, 2018; 이미정 외, 2018; 

강라현, 2019) 구직활동에서의 차별경험(김지현 외, 2018; 이미

선·김민아, 2019; Tracey & Phillips, 2016) 사회참여의 제한

과 낙인(정미경·김승용, 2020; Morris & Munt, 2019), 정신 

건강 및 심리·정서적 문제에 노출(이동귀 외, 2019; 전정화·

엄태완, 2019)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보고된다.

특히, 경제적 자립은 비혼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요소이다. 즉,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직업생활 유지가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비혼모

는 구직활동과 직장에서 퇴출을 반복하는 어려움이 동반된다. 

특히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병행해야하는 비혼모의 경우 구

직효능감이 중요하다. 구직효능감(Job-seeking efficacy)이란 

반두라(Bandura)의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을 구직에 적용한 

개념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구직효능감 이론에 따르면 높

은 수준의 구직효능감을 가진 개인들은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

에 접근하며(변미정·김봉환, 2022) 적극적인 태도로 구직활동

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과 기호에 부합되는 직종을 선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종태, 2022). 즉, 구직효능감은 취업, 재

취업의 욕구가 높을수록 고용 불안, 직업 유지, 과제 수행에 긍

정적인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Mat et al, 2017; Muhamad et 

al., 2020). 하지만 구직효능감 자체가 비혼모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만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직업생활 이외에 경제적 자원

을 획득하는 활동 중 하나로 창업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창업과 기업가 활동을 하는 비혼모는 빈곤선에

서 벗어나는데 성공하며 빈곤율은 12%에 불과하다. 이는 탈수

급을 하거나 빈곤 유지 기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Mat 

et al,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 이론에 의하면 여성이 

창업을 결정하고 기업가로 발전하여도 사회에서는 차별적 담

론이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가 활동이 여성들에게 좋

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단선적인 인과론을 제시할 수는 없다

(Marlow, 2020; Cantergiani, 2021).

비혼모는 직업 활동 이외에도 자녀 양육이라는 또 다른 부

담을 지니고 있다. 현재 비혼모와 같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지원서비스는 구축되어 있으나(여성가족부, 2023) 사

회적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에는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데 부담

으로 작용한다. 이들이 노동 시장에 재진입, 창업활동을 위해

서는 자녀 양육 문제가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가족, 사

회차원에서의 지원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Jamaluddin 

et al., 2022). 그리고 비혼모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방해하는 

장벽 중 하나로 근로조건, 직업 활동과 삶의 불균형은 자녀 양

육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Leonard et al., 2020). 이처럼 비혼

모들은 근로조건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급여생활자보다는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Herbst-Debby, 2022; 

Casey, 2023). 반면, 여성, 비혼모의 창업은 다른 대상의 창업

가들에 비해 어려운 구조에 처해있다. 취약한 자본은 물론 기

업 경영 노하우의 취약성이라는 장벽 또한 존재한다(정영수·

정철호, 2023; Mohd et al., 2021; Rifai & Goh, 2021).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비혼 여성의 출산, 자녀양육은 편견, 기회 배

제, 차별 장벽, 사회적 낙인, 자본의 취약성 등으로 창업의 불

리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창업은 개인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선택인 동시

에 많은 장벽이 존재하지만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선택의 일

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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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비혼 여성으로서 자녀 출산 후 양육을 결정했으며 

현재 창업을 통해 기업가로 성장한 비혼모 5인을 대상으로 현

상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 입·퇴소 경험 

없이 지역사회거주를 유지하고 있는 비혼모 5인의 자녀 출산부

터 양육 결정, 현재까지 경험을 살펴보았다. 그들의 경험을 바

탕으로 한국사회의 복합적인 압력과 극복전략은 물론 창업의 

조건, 성장 그리고 결과 등을 모성권, 노동권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비혼모들의 주체적 삶을 높일 수 있는 법

적 함의와 함께 사회복지 차원의 구체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업가 정신

기업가는 자기고용, 사업의 소유자나 운영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김영진·김상표, 2015; 신윤정, 2021). 이에 비해 기

업가 정신은 자기 사업을 설립하고 소유하는 심리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행동과 과정을 본다. 각 개인의 기회를 

식별하고 창조,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기업가 정신의 핵심

으로 보고 있다(Ishak et al, 2021; Mohd et al., 2021). 기업가 

정신은 Schumpeter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Schumpeter는 기업

가 정신, 자본주의 진화에 주된 주장으로써 기존 기술의 진보

와 창조적 타계, 이로 인한 시장의 동력이 경제 성장이 원동력

으로 주장할 수 있다(김영진·김상표, 2015; Aghion, Akcigit & 

Howitt, 2015).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업가 정

신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먼저 기업가 정신을 

일종의 접근방법(Bennett & Dann, 2000)으로 보거나 Timmons 

& Schumpeter는 사고, 추론, 행동 방식이자 가치 추구 목적의 

균형 잡힌 리더쉽으로 정의하였다(박재춘, 2019).

반면, 그 외의 연구자들은 긍정심리이론으로 기업가 정신을 

설명하고 있다. Frank Knight는 1921년 기업가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기질(Trait)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일반

적인 경우를 들어 이해에 대한 시도를 하였는데 성격심리학과 

결합하여 기업가에게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격 특성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연구로 전개되어 왔다. 심리학적 접근에

서는 기업가들의 성격적 특성 5요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5요인 

모델은 기업가적 기민성(Entrepreneurial alertness), 기업가적 

열정(Entrepreneurial passion), 개인적 주도성(Personal initiative), 

비즈니스 계획성(Business planning) 과 함께 혁신성(Innovation)

으로 알려져 있다(Kerr et al., 2018). 즉, 기업가 정신은 성공

적인 창업을 위해 예비 창업가가 소비하는 것으로 예비 창업자

는 높은 책임과 위험을 감수하며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

심리자본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Cantergiani, 2021). 정

리하면 긍정심리자본은 경제적 자본,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뛰어넘는 것으로 현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과 도전, 

발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Kerr, Kerr & Xu, 2018; 

Chetty et al., 2022: 113). 개인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찾는 것은 긍정심리자본이라 

할 수 있다(Luthans et al., 2011).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적 사고

를 바탕으로 불안정한 미래를 우울보다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며 

개인의 삶의 목표 달성, 성취에 필요한 자원이다(Muringani, 

Fitjar & Rodríguez-Pose, 2021; Ishak et al., 2021; Huq, Delaney 

& Debney, 2022). 또한 긍정적 사고를 활용한다면 조직은 물

론 개인 또한 높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심리자

본은 회복 탄력성, 낙관성, 희망이 구성 요인으로 회복 탄력성, 

역경,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성장하려는 마음의 활동을 

의미한다(임진혁·권혁, 2021; 한미경·하규수, 2021).

기업가 정신의 개념은 개인 차원에 의해 분석 가능하다. 이

재석과 이상명(2020: 4-5)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을 주인 정신, 

도전 정신, 미래 지향, 성취, 책임, 마니아 정신 등의 7가지 핵

심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7가지 핵심 요인은 ʻ스스로를 고용하

는 사람ʼ으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춘우, 2019; 한미경·하규수, 2021). 국내·외의 연구결

과를 정리하면 기업가 정신은 창업에 따르는 불안과 실패 등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키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혁신을 기초로 

창업이라는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비혼모 기업가정신과 창업

비혼모를 대상으로 수행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가장 빈

번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사회참여의 제한(박동진 외, 2017; 

Huq et al., 2022)과 비혼모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다(변호

순·최정균, 2016; 강라현, 2019; Harkness, 2022). 한국사회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중시되고 부계혈통주의는 과거의 문

화적 잔재로 인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혼모들은 성 관념이 희

박하고 삶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기표

가 남아있다(신필식, 2017; 정지연·이미정, 2020).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학력, 전문직 여성도 비혼 상태에서 출산 

전·후 시기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보고된다(강라

현, 201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혼모의 삶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연속으로 감수해야하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의 이분

법적 잣대로 예측하기 어렵다. 비혼모의 삶이 취약함으로 시작

되어 난관을 극복하고 주체적으로 성공한 삶으로 귀결되는가

는 개인의 특성, 보유한 자원, 젠더적 정체성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비혼 여성이라는 위치에서 출산‧낙태, 양육·입

양을 결정함으로써 사회‧문화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직업 활동

의 의미는 비가시화되었다. 이는 비혼모라는 대상을 비정상적

인 모성을 가진 양육자, 사회복지수혜자로 치부할 뿐 기본생활

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권리주체에서는 

제외되었기 때문이다(권혜원, 2021; Hyde, 2000; Onileo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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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Leonard & Kelly, 2022; Aranda et al., 2023).

비혼모의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보고된 연구는 찾기 힘든 

실정이나 일부 연구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출산 전,후 시기

에 비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했으나 퇴소 후 안정된 생활

을 영위하고자 직업훈련을 받거나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이탈

될 수 없는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생계부양자, 양육자로서의 

이중고를 주로 다루고 있다(박동진 외, 2017; 장온정, 2017). 

반면, 비혼모의 경제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구직활동, 자

립 시도 과정을 넘어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환경, 직

업 유형, 가족관계 등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받는 직업 활동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은 비혼모들에게 가해진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이지만 많은 장애요인이 따

른다. 이러한 장애를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으로 극복하는 

것에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비혼

모들이 당면한 사회구조적 요인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사회적, 

가족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를 통해 양육자원의 부재를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정리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모집과 선정

연구자는 비혼 여성으로서 자녀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비혼

모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와 현재 지역사회에 거주하

며 비혼모 자조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혼모 2인

을 직접 만난 후 기준표집(Criterion Sampling)으로 연구 참여

자 선정기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혼 여성으로서 자녀 출산, 양육하고 있으

며 지역사회 거주를 유지하고 있는 비혼모로 �한부모가족지원

법�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둘째, 현재 직업 활동과 자녀양

육을 병행하고 있는 비혼모로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경험

이 있는 경우, 셋째, 자신의 직업 활동에 있어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구술(Story telling)이 가능해야한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경험 여부는 연구 참여자의 판단을 존중하였다. 단, 연구 참여

자 선정에 제외되는 기준은 첫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

하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둘째, 현재 직업 활동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고 있으나 창업 준비 경험 또는 창업 경험이 없

는 경우이다. 연구 참여자 모집과 선정을 위해 위와 같은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비혼모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비혼모 2인과 

비혼모 지원 단체 관계자 1인에게 연구 목적, 취지 등이 포함

된 연구 계획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동시에 연구자는 

비혼모, 한부모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문 게시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였다. 그리고 

Patton(2014)이 제안한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

을 활용하여 비혼모 2인, 비혼모 지원 단체 관계자 1인으로부

터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며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비

혼모를 소개받았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모집과 선정 기간

은 2022년 1월 2일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였다. 이러한 과

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자

녀 출산, 양육을 결정하였으며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경험이 

있는 비혼모 5인이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과 직업 활동 경험 관련 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자료수집

자료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비혼모 5인

들과의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자료의 포

화상태를 고려하여 출산 전부터 현재까지 시설 입·퇴소 경험 없

이 자녀와 지역사회 거주를 유지하고 있는 비혼모들의 자녀 출산

-양육-창업 활동 경험, 기업가 정신을 포괄적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
연령 학력 동거가족

자녀 

성별/연령

직업 창업

유지기간출산 전 출산 후

1 20대 대졸 자녀 1 여/미취학
사무직

(정규직)
개인생활 서비스직 4년 7개월

2 30대 고졸 자녀 1 남/10대 
서비스직 

(무기 계약직)
개인생활 서비스직 16년 

3 30대 대학 자퇴 자녀 1 남/미취학
서비스관리직

(정규직)
서비스 관리자 3년 9개월

4 40대 대졸 자녀 1 남/10대 학생 전문직 6년

5 30대 대학 자퇴 자녀 1 여/10대 
서비스관리직

(정규직)
서비스 관리직 8년

※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연령, 학력 등은 단순화하였다.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업 활동 경험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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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 전 연구 참여 의사를 전달한 비혼모들을 만났으

며 일대일 심층면담시 구술되는 대한 내용은 녹음되며 24시간 

내에 문서로 전사된다는 사항 등을 고지하였다. 본 연구의 자

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일대일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로 선

정된 비혼모 5인에게 연구 목적, 연구 과정, 녹음 여부에 대한 

동의 등이 포함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필서명을 획득한 다음 

이루어졌다. 일대일 심층면담 기간은 2022년 3월 2일부터 2022

년 10월 30일까지였다. 연구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거주지, 거

주지 주변 카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 1인당 5회, 

평균 60분이 소요되었다.

3. 자료 분석

연구자는 Colaizzi(1978)가 제안한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방

법을 적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대일심층면담으로 수집된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 자료와 음성녹음파일을 비교하며 10회

씩 정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혼 여성으로서 자녀 출산

-양육 결정, 창업 경험,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부분을 분절하여 구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

를 작성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들의 경험을 주제별로 

분절하여 개별 주제(Theme)를 명명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

는 개별 주제들 중 공통성 차원에서 주제를 결집(Theme 

cluster)하여 보다 추상화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구조화하기 위해 범주(Category)로 나

타냈다. 본 연구의 경우 지역사회거주 비혼모들의 임신갈등 극

복, 창업의 계기, 창업 성공 경험을 통해 그들의 공통된 경험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4. 연구의 윤리적 문제와 엄격성(Rigor) 제고 전략

1) 연구의 윤리적 문제

연구자는 연구 수행 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연구 윤리 교

육을 이수하였다(No: 2021-007090).연구 윤리 기준이 포함된 

연구계획서, 모집공고문과 설명문,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

였다. 이후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 심의규정

에 따라 수정, 보완과정을 거쳤다. 해당 연구에 대한 최종 승

인 통보(No: P01-202112-22-005)를 받은 다음 연구를 게시하였

다. 본 연구의 윤리적 문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수

행되었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한 의사를 밝힌 비혼

모를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연구 목적, 취지, 기대효과, 연구 참

여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불이익, 중도철회, 탈퇴 권리 등의 

전체적인 연구 수행 과정을 설명하였다. 둘째, 자료는 연구자

와 연구 참여자와의 일대일 심층면담으로 수집되며 모든 내용

은 녹음, 문서화 처리된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목적이외에 

2차 자료로 가공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본 연구 

수행 종료일까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보호와 비밀 보장

을 우선시하였다. 셋째, 연구자는 최종 선정된 5인의 연구 참

여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에 대한 자필 서명을 요청하였으며 모

두 회수하였다.

2) 엄격성(Rigor) 제고 전략

연구자는 연구의 엄격성을 제고하기 위해 Padgett(2016)이 

제시한 연구 참여자들을 통한 확인(Member check), Creswell 

(2007)의 장기간의 라포형성, Flick(2018)의 동료지지 집단을 

구성하여 접근하였다. 먼저, Padgett(2016)의 제안에 따라 연

구자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종료한 다음 최종 연구 참

여자 5인에게 분석결과에 대한 확인(Member check)을 요청하

였다. 연구자는 최종 연구 참여자 5인을 직접 대면하여 연구자

의 자료 분석 결과, 공통성 차원의 주제결집에 대한 확인을 위

해 각 2회씩 교차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비혼 여성으로서 출산, 양육 결정은 갈등의 연속이

었고 직장 퇴출로 경제적 압박과 양육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구

술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ʻ맨 땅의 헤딩으로 시작한 창업ʼ으로 

주제를 구성했으나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ʻ인생 제

로(Zero) 그라운드에서의 시작ʼ으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는 현

상학적 연구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대비하여 현상의 본질

을 살리기 위해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이나 주관적 판단보다는 

연구 참여자 5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둘째, 연구자는 

Creswell(2007)에 따라 연구 수행 전부터 비혼모들과 평균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기적인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 참여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 연구자의 편

견과 선입견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셋

째, Flick(2018)의 제안을 바탕으로 비혼모 자조모임 참여자 2

인, 비혼모 지원 단체 담당자 1인으로 동료지지집단을 구성하

였다. 연구자와 동료지지집단은 연구 승인일로 부터 연구 게

시, 연구 종료일까지 전반적인 연구 수행과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그들은 연구 참여자들과의 일대일심층면담

으로 수집된 자료, 분석결과 등에 대한 진실성 유지,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 오류를 방지하였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제도, 사회복지정책과 행정적 측면의 제언 

등과 같은 통찰력 있는 지식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Ⅳ.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 경험을 바탕으로 53개의 주제와 10

개의 주제결집이 나타났다. 이러한 주제결집이 이루어진 자료를 

임신갈등 극복, 창업의 계기, 창업 성공 경험의 범주로 재배열하

였다. 본 연구의 범주, 주제결집, 주제는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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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Category)

주제결집

(Theme cluster)

주제

(Theme)

임신갈등 극복

생명단절의 압력

- 원가족의 외면과 낙태종용

- 출산 당일까지 친생부‧자 관계를 거부하는 자녀 친생부와 자녀 친생부 가족

- 원가족과 자녀 친생부, 자녀 친생부 가족이 연대하여 낙태를 요구함

- 낙태를 강요하며 폭력과 협박을 일삼는 자녀 친생부

- 가장이 되어 책임지겠다던 자녀 친생부의 행방불명

- 자녀 친생부와 원가족 간의 합의로 암표 거래처럼 이루어진 해외입양 수속  

-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입양 동의서 서명 동시에 입양 대기자

축복받지 못한 

생명을 떠맡음

- 경제적 궁핍 속에서 출산 결정

- 목숨을 담보로 만난 생명

- 악마의 저주가 아닌 축복을 기대하며 입양 동의 철회

- 신이 보내준 선물로 받아들이며 양육으로 보답

- 출산 감행은 내 삶의 용기인 동시에 족쇄

- 고민 끝에 출생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후 출생등록 완료

창업의 계기

낙인과 기회의 박탈

- 능력보다는 편견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

- 비혼모라는 사회적 기표에 내가 가진 가능성은 영원히 사라짐

- 과거 경력과 전문성은 고려되지 않음

- 고학력자도 차별의 대상

- 직장에서의 강제 추방

- 매출 1위 사원이지만 인사고과 점수는 마이너스(Minus)라는 아이러니(Irony)

기본 생활 유지 불안과의

동고동락(同苦同樂)

- 비혼모‧부자 거점기관, 자활센터 이용자로 전락

- 대접받는 정규직 직원에서 기약 없는 대기조 신세

-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낯선 분야에서 이방인이 되어 버텨내기

- 아이와 함께 중위소득 경계선을 지킴

인생 제로(Zero) 

그라운드에서의 시작

- 인턴으로 일하며 도제식으로 기술습득

- 타투라는 새로운 영역의 발굴과 자기 주도적 학습만이 살 길

-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조리기술 연마

- 나의 살 길은 전문직이라는 신념으로 학업을 마침

- 고객센터에서 배운 고객관리 기법을 접목한 창업 도전

일과 양육, 줄다리기

-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우선순위는 경제적 여유

- 자녀 양육과 일의 미분리

- 돈 벌기, 아이 키우기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음

- 현실은 돈, 미래는 나와 아이

- 양육과 일의 이중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음

창업 성공 경험

지원보다는 

나의 능력에 의지

- 한계가 있는 주변 도움보다는 나의 능력 개발에 매진

- 사회적 연민을 거부하고 홀로서기

- 버림받은 여성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여성이라는 정체성

- 일하는 엄마, 능력 있는 여성이라는 자긍심

- 수급자 지위를 탈피하고 조기 탈수급

신용 자본의 획득

- 고용주의 지원으로 창업 자금 융자

- 주변인들로부터 보증수표라는 평가를 받음

- 내 아이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창업

- 자녀와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고객관리에 매진

- 목숨과 비견되는 신뢰관계 유지

동반 성장 철학

-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미용봉사

- 시설 거주 비혼모‧부자 가족의 자립을 위한 기부활동

- 비혼모, 비혼부들의 직업 알선과 기술 교육

- 비혼모와 함께 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 설립 준비

- 모교의 강사로 출강하며 재능기부

- 지역 내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이익 공유

벼랑 끝에서 만난 

무한 가능성

- 담판한(擔板漢)보다 조감(鳥瞰)의 시선을 가진 운영자 되기

- 과중한 빚 독촉의 압박을 받던 채무자에서 성실한 세금 납세자로 재기

- 함께 살기 위해 도전한 창업 준비생은 스타트 업(Start Up) 컨설팅 전문가로 자리매김

- 내외불이(內外不二)같은 일상이지만 나만의 경력 만들기

<표 2> 주제결집(Theme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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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갈등 극복 

1) 생명 단절의 압력

비혼 여성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결정은 원가족, 자녀 친

생부, 자녀 친생부 가족에게 용납되지 않은 상황으로 외면 받

았고 낙태종용, 해외입양 권유, 자녀 친생부자 관계 거부 등으

로 표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 사실을 인지하기 전부터 

자녀 친생부와 결혼을 약속하거나(참여자 4, 5), 혼인관계가 성

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가(合家)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참

여자 2, 3, 5)하고 있었다. 참여자 1은 출산 후에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자는 자녀 친생부의 말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출산 준비를 하였으나, 자녀 친생부는 출산 이외에 비용은 책

임질 수 없으며 출산 동시에 자녀를 입양 보내라는 통보를 끝

으로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라고 했다. 때로는 원가족의 지지

를 기대할 때도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의 구술에 따르면 원가

족과 자녀 친생부, 자녀 친생부 가족이 연대하여 낙태를 요구

하거나(참여자 2, 3, 4) 출산 예정일이 임박했을 무렵에는 입양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하며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고 태어나지 

않은 자녀에게까지 퍼붓는 비난은 ʻʻ목 조르는 느낌ʼʼ(참여자 2)

으로 기억되고 있다. 참여자가 출산 후 양육을 결정할 것을 대

비하여 국내 입양보다는 ʻʻ영원히 자신의 자녀를 찾을 수 없는ʼʼ

(참여자 3) 해외 입양 절차 수속을 ʻʻ비밀리에 진행ʼʼ(참여자 5)

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

ʻʻ아기 심장이 뛰고 있고 이미 성별도 다 아는 마당

에(중략) 그 ○○(자녀 친생부)가 그 집 부모까지 대동

해서 찾아왔어요. 그저 자기들 쪽팔리니까 저희 엄마

까지 한패가 되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대책 없이 낳

아서 피 말릴 거면 당장 지우라고 했어요.ʼʼ(연구 참여

자 4)

ʻʻ출산한지 이틀 째 됐을 때 ○○(입양기관명)에서 

여자 둘에 남자 하나였나. 거기 직원인가봐요. 병원 주

차장 앞에서 (해외 입양 동의서) 싸인 하라고 (중략) 

아버지(연구 참여자 2의 아버지)는 정들기 전에 당장 

데리고 가라고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되는데 뭐 그러냐

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ʼʼ(연구 참여자 2)

일부 연구 참여자(참여자 2, 3, 4, 5)는 자녀 친생부에게 임

신 사실을 통보했던 시기부터  낙태, 해외입양을 종용받았고 

신체적 폭력과 협박, 폭언을 무차별적으로 당했던 경험을 가지

고 있었다. 자녀 출산, 양육결정 이후 자녀 친생부들은 『민

법』제 860조에 근거한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비 미지급, 위장 전입, 연락 두절, 

자녀와의 친생부자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관적인 

답변을 하며 친생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ʻʻ날짜 계산 다시 해보라고 그 ○○(자녀 친생부)는 

다른 남자 종자 아니냐고 우기고 (중략) 만약에 아이 낳

으면 해줄 것도 없고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중략) 그

러다가 경찰 오면 한동안 안 왔어요.ʼʼ(연구 참여자 3)

2) 축복받지 못한 생명을 떠맡음

연구 참여자들은 원가족은 물론 자녀 친생부, 자녀 친생부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나 지지를 기대한다는 것은 ʻʻ뜬구

름 잡는 소리ʼʼ(참여자 2)에 불과했다. 비혼 여성으로서 임신 사

실 고지는 자녀 친생부의 책임 회피, 원가족의 낙태 종용, 해외

입양 강요뿐만 아니라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직장 퇴사 권

유, 승진 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상식 밖에 돌발 상황은 연쇄적

으로 일어났다. 결국 일부 참여자들은 직장 퇴사를 결정하였

다. 참여자들은 직장 퇴사 이후 경제적 어려움의 압박을 겪으

며 축복받지 못한 현실을 예견했지만 출산을 감행할 수밖에 없

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출산 후 ʻʻ아무도 찾지 않는 병실 구석

에서 고독ʼʼ(참여자 1)은 물론이었고 자신의 자녀가 주변 사람

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존재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아이를 볼 

때면 출산의 기쁨, 감사함 보다 자신과 아이의 미래에 대한 걱

정으로 ʻʻ초라ʼʼ(참여자 4)하고 ʻʻ비참ʼʼ(참여자 2)했던 감정이 앞

섰다고 한다.

ʻʻ내가 아이 출산할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

었어요. 모아둔 돈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중략) 출

산은 했지, 아예 일 자체를 못하니까 (중략) 겨우 친구

들한테 돈을 빌려서 밀린 세금, 병원비 내고 나니까 정

작 쓸 돈이 없었어요. (중략) 그 빌미로 연락하면 ○○

(자녀 친생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모른다, 

알아서 하던가, 협박하지 말라고 하지를 않나 그런 소

리 들으면 약 털어먹고 죽어야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ʼʼ(연구 참여자 1)

일부 참여자의 원가족, 자녀 친생부, 자녀 친생부 가족들은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저주, 악

담을 퍼부었다. 때로는 ʻʻ끊어내지 못하는 족쇄와 다름없는 결

정ʼʼ을 했던 과거를 후회하며 자책(참여자 2)할 때도 있었지만 

ʻʻ악마의 저주가 아닌 다가올 축복을 기대ʼʼ하며 입양 동의 철회

(참여자 3)를 했다. 참여자들은 ʻʻ승진의 걸림돌ʼʼ(참여자 2)에서 

자신의 목숨을 ʻʻ담보ʼʼ(참여자 1)로 태어난 삶의 ʻʻ기적ʼʼ(참여자 

5), ʻʻ신의 선물ʼʼ로 받아들이기까지(참여자 4) 수많은 고민 끝에 

주체적 결단을 내렸다. 그 결과 비록 출생신고 지연 과태료는 

부과하였지만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하여 ʻʻ함께 살아내어야 하

는 존재ʼʼ(참여자 5)로 자리 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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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ʻ출산 전까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는 말 

잘 듣는 학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는 칭찬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다지 잘난 삶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비혼모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

각까지도 안 했고요. (중략) 내가 아이 키운다고 말한 

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용기를 낸 것이었어요.ʼʼ(연

구 참여자 5)

2. 창업의 계기

1) 낙인과 기회의 박탈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을 하기 위해 일을 시작해야만 

했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비혼모라

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ʻʻ능력보다 편견ʼʼ(참여자 1)으로 개인이 

가진 가능성을 ʻʻ영원히ʼʼ(참여자 2)사라지게 만드는 냉혹한 평

가를 내렸다. 참여자 5는 ʻʻ매출 1위 사원이었지만 인사 고과 

점수는 마이너스라는 아이러니ʼʼ한 결과는 납득할 수 없었지만 

퇴사 강요는 곧 수입이 없어진다는 두려움으로 항의나 문제제

기는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들은 비혼모라는 이유로 사회적 

낙인, 편견에 둘러싸여 직업인으로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잃고 있었다.

ʻʻ한 분야에서 일한지도 오래되었고 전문직이라고 

하는 알만한 ○○(직장명)에 다녔어요. 어느 순간부터 

말에 살이 붙여서 희한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하니까 

출근 자체가 두려웠어요. (중략) 당시에 거래처에서도 

비혼모? 싱글맘이라고 해서 불편하다고 했다던데 이해

가 안 되는 ○같은 소리인거죠. (중략) 2차 면접만 보

면 동종업계라서 그런가. (중략) 대놓고 말은 안하는데 

면접에서 떨어져봤으니까 답 나오잖아요.ʼʼ(연구 참여

자 2)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아이를 출산 전 부터 고학력자(참여

자 4), 전문직(참여자 1)에 종사했던 여성도 있었다. 하지만 비

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학력,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들이 가진 개인적 능력은 무의미했고 더 이상 직업 활동 또한 

유지할 수 없었다. 그들의 직장에서는 사직서를 쓰게 만드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ʻʻ연출ʼʼ(참여자 1)하는 ʻʻ차별의 대상ʼʼ(참여자 

5)으로 전락했다. 결국 ʻʻ알 수 없는 따돌림ʼʼ(참여자 2)을 견디

지 못해 퇴사를 결정해야하는 현실의 벽 앞에서 무참히 무너지

고 있었다.

ʻʻ미(비)혼모라던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그저 

그런 여자 아니냐? (중략) 성적 농담하면 받아 줘야하

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이

라는 건 (중략) 이렇게 되기 전까지, 딱 거기 까지였어

요.ʼʼ(연구 참여자 4)

2) 기본 생활 유지 불안과의 동고동락(同苦同樂)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출산과 양육 결정 전·후로 고용자로

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거나 퇴직을 결정해야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일종의 ʻʻ사치ʼʼ(참여자 

4), ʻʻ감정 낭비ʼʼ(참여자 1)였다. 과거 정규직, 무기 계약직에 종

사하는 근로자로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정 급여, 대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다. 결국 기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일상이 

반복되었다. 당시의 기억을 회상할 때면 ʻʻ순서를 기다리는 대

기조 신세ʼʼ(참여자 5)였고 매월 찾아오는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의 심경으로 ʻʻ낮선 분야에서 이방인ʼʼ이 

되어 버텨냈다고 한다(참여자 3). 이들은 자녀와 함께 하기 위

한 ʻʻ처절한 몸부림ʼʼ을 치며(참여자 2) 중위소득의 경계를 오갔

고 일정 기간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할 때도 있었

다(참여자 2, 3, 5). 참여자 1은 실업급여가 고갈될 무렵 찾게 

된 지역 내 비혼모·부자 거점기관, 자활센터의 이용자로 전락

했다는 자신의 처지를 잊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ʻʻ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에 근무했는데 (중략) 

그러면 뭐하겠어요. 남들은 살만해서 그런 소리 하냐

고 비웃을 수도 있는데요. (중략) 퇴사를 해야 하는 이

유가 미혼모인 게 말이 되나? 한 번씩 생각나거든요. 

(중략) 거기 직원들은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하겠지만 

나로서는 아직도 눈물만 나요.ʼʼ(연구 참여자 1)

3) 인생 제로(Zero)그라운드에서 시작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력과 학력을 모두 내려놓고 새로

운 시작을 시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기회가 있다면 도전하고 

있다. 비혼 여성으로서 자녀 출산 결정, 자녀 양육을 하고 있

는 현재까지 원가족의 지원이나 자녀 친생부와의 관계에는 아

무런 변화가 없다. 자녀 친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 양육

비 지급 판결 명령을 받았으나 과거 양육비에 대한 일부 금액

만 지급 받았을 뿐, 이후 양육비는 지급 받지 못한 상태를 유

지하고 있다(참여자 2, 3, 5).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원가족

이나 자녀 친생부에게 기대하기 보다는 직장 퇴사 이후부터 겪

게 될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직

장 퇴사 결정은 자신과 자녀 양육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동반하였고 때로는 국가의 긴급생계비지원(참여자 5), 비혼모‧

부자 거점기관에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거나(참여자 

2, 5) 주변 지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참여자 1, 3, 5)을 요청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 노하우, 경

력을 살리기 위해 자녀 양육과 학업,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병

행했고 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전문 기술 습득이라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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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사무, 회계 

보조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참여자 1은 비정규직, 계약직보다 

못한 처우를 했던 직장 상사, 거래처의 눈치 보지 않고 자녀 

양육과 고정 수입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기술 자격증을 보유

하는 것이 빠를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미용 기술을 배웠다. 

인턴 보조, 인턴 생활을 하며 경력을 쌓기 시작하여 현재 개인 

샵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불법 시술에 포함되는 타투(반

영구 시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 2는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자녀를 데리고 전국을 다니며 유명 타투 기술자들의 노하

우를 전수 받았다. 향후 2년 내에는 예약이 불가능한 프랜차이

즈 1인샵의 대표이자, 예술성을 알리고자 10년 넘은 ʻʻ배테랑ʼʼ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ʻʻ○○(자녀 이름) 낳고 2개월 됐을 때부터 통장에 

잔고가 없었어요. 돌아서면 돈 나갈 때고 (중략) 방세 

내고 대출 이자하고 공과금 빠져나가면 이십사만 얼마 

있었으니까요. (중략) 낮에는 알바하고 저녁 되면 나가

서 보조스텝 구한다고 하면 어깨너머로 보고 (중략) 

오래할 때는 가만히 있어도 손이 떨릴 정도였으니까 

(중략) ○○(예명)가 시술 고객 소개해주는 날 부터 돈

을 만질 수 있었지 그 전까지는 눈물 콧물 짜면서 혼

나기도 많이 났어요.ʼʼ(연구 참여자 2)

연구 참여자 3과 5는 비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정규직으로 전문 서비스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에서 전

문 기술 자격증 취득은 취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며 자녀

와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채용을 고수하기보다 

비정규직,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하는 현실과 마주했

던 당시의 기억을 자신과 자녀가 함께 ʻ살아내기ʼ 위한 ʻ어쩔 수 

없는 상황ʼ이었고 그들은 ʻ당연한 결정ʼ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구술하고 있었다. 참여자 3과 5는 자녀 양육 전에 종

사했던 직종, 경력과는 무관한 직종에서 직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참여자 3은 전문 서비스 관리 업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 내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조리

사 자격증 취득, 창업 지원을 받아 음식 서비스 관련 창업(참

여자 3)을 하였고 현재는 비혼모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다. 직장을 퇴사한 날 부터 자녀 양

육 이외의 시간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즉시 현금 수입 창출이 

가능한 명절기간 내 상품 판매일, 대리운전, 식당 서빙 등과 같

은 업종에서만 근무했던 참여자 5는 투잡, 많게는 쓰리잡을 했

었다. 그 당시에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고 아르바이트

생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참여자 5의 거주지 근처 비대면 운송 

관리 서비스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ʻʻ그 때 ○○(참여자 자녀 이름)은 어렸고 누워있을 

때까지는 투잡 뛰고 운 좋으면 쓰리 잡까지 했어요. 돈 

앞에서는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알바 자리 생

기면요 바로 가서 면접보고 당장 일 시켜달라고 했어

요.(중략) 지금은 아침 아홉시 반부터 운송 업무 처리

하고 나면 전국에 동종업체들 중에서 사무실 규모는 제

일 작은데 매출은 탑 쓰리에 듭니다.ʼʼ(연구 참여자 5)

4) 일과 양육, 줄다리기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 활동과 자녀 양육을 병행해야하는 과

업은 두 가지인 동시에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이 하려고 노력했

지만 직장 퇴사, 자신과 자녀를 향한 부정적 시선, 편견 등의 

현실과 맞닥뜨릴 때마다 좌절했고 위축을 경험할 때도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혼모, 법적 혼인관계가 성립된 부모가 

키우는 자녀 또한 기본적으로 경제적 ʻ기반이 우선순위ʼ(참여자 

1)가 되어야만 자녀와의 삶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통적

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에게 직업 활동이 곧 

양육이었고 ʻ어느 것도 포기ʼ(참여자 2)하거나 ʻ놓을 수 없기에ʼ

(참여자 3)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친생부는 참여자의 임신 사실

을 인지하고 출산 감행, 해외 입양 의사 철회 결정에 대한 반

감을 협박, 폭력으로 감정을 표출했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들

에게 자녀 친생부라는 대상은 함께 하게 될 ʻ미래의 계획ʼ(참여

자 3)을 세우며 결혼을 약속한 남자(참여자 1, 4), 한 때는 사

실혼 관계(참여자 1, 2)를 유지했지만 ʻ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연인ʼ(참여자 5)이자 ʻ친생부자관계를 거부하는 생물학적 아이 

아버지ʼ에 불과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남

성의 아이를 출산, 양육하는 여자로서 자녀 친생부의 부재를 

향한 주변의 시선, 편견을 감수하고 있었다. 그 때마다 직업 

활동과 자녀 양육을 해내야 하는 이중고는 현실적으로 감당하

기 힘든 상태까지 도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히 편견과 함께 따라 다녔지만 그 

속에서 ʻ희망ʼ(참여자 5)을 발견했고 ʻ삶의 의미ʼ(참여자 4)를 찾

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ʻʻ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집들 보면 사니 못 사니 

하는 이유야 많겠지만 돈 있으면 없던 사랑도 생기고 

아이들끼리도 보는 눈이 달라요. (중략) 물론 먹이고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낳으라고 했냐고 하는 

○한테 언제까지 양육비 달라고 구걸하는 것도 한 때

지 (중략) 내 돈으로 잘 키우는 게 속 편해요. 주변 사

람들 중에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냐 묻거든

요. 그 때마다 저는 돈이 있어야 쓰레기 같은 아빠라

도 만나지 그렇게 하려고 내가 자격증 공부하고 ○○

(참여자 3이 운영하는 업체명) 차려서 돈 벌고 우리 ○

○(참여자 3의 자녀이름) 공부도 빡세게 시키는 거 아

니겠냐고 대답해요.ʼʼ(연구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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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자녀 출산 전후에 직장퇴사를 강요받은 경험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자녀 양육 결정과 동시에 원가족, 자

녀 친생부,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거부, 회피를 견딜 수 없었던 

참여자들은 장기간 종사했던 직장에서는 퇴출되거나 퇴사를 

결정하였다. 그 당시 현실적인 문제들 중에 자신의 의지로 자

녀 양육을 결정했으나 경제적 형편 여하를 막론하고 아무런 도

움을 주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의 비난보다 고통을 주었던 경험

은 ʻ경제적 압박ʼ이었다. 과거 ʻ돈 걱정 없이 살았던 그 때의 그

리움ʼ(참여자 1), 연봉 협상(참여자 5), 초고속 승진(참여자 2), 

스카우트 제의는 ʻ영광에 불과했고ʼ(참여자 3),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과 무관한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해

야 했던 기억은 ʻ처절함ʼ(참여자 4)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직장 

퇴사 이후 주기적인 수입은 사라졌고 책임져야하는 자녀와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 지출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

다. 그러한 상황은 자녀 양육 결정으로 감수해야하는 ʻ당연ʼ(참

여자 4)한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지만 ʻ숨 막히는 시간ʼ(참여

자 2)으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ʻ과거ʼ(참여자 3)였다. 그

들은 직장 퇴사, 자녀 양육 결정을 하면서 경제적 압박에서 벗

어나기 위한 도전을 시작하였다. 때로는 모든 것을 ʻ포기ʼ(참여

자 4)하고 ʻ도망ʼ(참여자 2)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창업을 준

비하기 위해 투자했던 시간은 ʻ희망ʼ(참여자 1)이었고 ʻ새로운 

영광ʼ(참여자 3)이 되고 있었다. 참여자 4는 ʻ온실 속 화초에서 

길가의 잡초ʼ로 성장한 자신을 발견했고 주변의 도움 없이 ʻ돈

을 벌기 위해 뛰어들었던 열정ʼ(참여자 2)이 있어 과거 초고속 

승진의 기쁨보다 더 큰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참여자들

은 과거 종사했던 직종과는 다른 직업군으로 창업을 했고 경제

적 압박에서는 조금씩 벗어나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자녀와 함께 하는 ʻ미래ʼ(참여자 4)를 그리고 있었다. 그들은 비

혼 여성으로서 자녀를 출산했지만 혼인 여부, 자녀 친생부의 

부재보다 자녀가 갖는 존재 의미는 ʻ기쁨ʼ(참여자 2)이자 주변

의 시선, 편견, 경제적 어려움을 ʻ이겨내게 하는 힘ʼ(참여자 5)

이었다. 가끔은 자녀 친생부와 유사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면 ʻ눈이 돌 정도ʼ(참여자 1)로 감정 조절이 힘들 때도 있었

다. 일부 참여자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신과는 다

름을 이해할 수 없어서 ʻ죽었다ʼ(참여자 2), ʻ얼굴도 모르는 사

람 찾지 마라ʼ(참여자 4)는 반응으로 대처하거나 ʻ화제를 전환ʼ

(참여자 5)하고 있었다. 이들이 지금까지 희망을 지닐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꼽자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

금보다 나아질 미래, 자신과 자녀가 성장하는 그 날에 대한 기

대만큼은 져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ʻʻ당장 분유, 기저귀는 거점기관에서 도와줬지만 계

속 그렇게 사는 건 죽어도 싫고(중략) 저핏덩이(연구 

참여자 3의 자녀)를 데리고 닥치는 대로 일만 했어요.

(중략) 몸은 힘들고 손님들한테 하도 시달리는데 수도, 

가스 끊겨서 독촉 받을 때니까요.(중략) 얼굴 본적도 

없는 사람이(자녀 친생부) 자주했던 말을 아이가 해서 

눈이 완전 돌아서 생전 처음으로 심하게 혼냈어요. (중

략) 결국 돈에 쪼달리면 (경제적으로 힘들면) 이 사달

이 나는구나했어요.ʼʼ(연구 참여자 3)

ʻʻ나 때문에 세상에 있는데 저 아이도 부잣집에 태어

나고 싶지 나를 엄마로 하고 싶었겠어요? 힘닿는 데까

지는 돈 벌어야지 하면서도 한 때는 죽고 싶을 때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구요. (중략) 나랑 끝까지 함께 

가야하는 아이를 두고 미래까지 포기하는 건 아니다 

하고 마음을 고쳐먹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ʼʼ(연구 참

여자 4)

3. 창업 성공 경험

1) 지원보다는 나의 능력에 의지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한부모가족 뿐만 아니

라 비혼모·자 가족에게 교육, 주거, 생계지원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사회적 도움에 의지하기 보다는 자신의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었다. 국가와 사회적 지원은 시설입소 보다 지역사회에서 출

산, 자녀 양육을 결정했으나 ʻ직장 퇴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ʼ

(참여자 1, 2, 3, 5), 긴급한 상황에서의 ʻ위기 모면ʼ(참여자 2, 

5), ʻ적절한 법적 대응ʼ(참여자 1)을 도왔던 비혼모·부자 거점

기관과 지자체 행정기관 담당자들에게는 ʻ갚아야하는 빚ʼ(참여

자 1)으로 ʻ고마움ʼ(참여자 5)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부

모가족지원법�의 대상자로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지

원금은 연령 제한이 있지만 일정기간동안 자녀와의 기본 생활

을 유지하는데 도움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참여자 2는 ʻ영

원히 수급비ʼ에 의지해서 살기 보다는 아직은 ʻ일할 수 있는 신

체적 능력ʼ(참여자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은 ʻ사

회서비스ʼ(참여자 4)나 ʻ지원금ʼ(참여자 2)은 자신보다 힘든 사

람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구술하였다. 그들은 국가의 사회적 

자원에는 한계가 있기에 무한한 것은 자신들이 발휘할 수 있는 

ʻ능력ʼ(참여자 1, 3), ʻ일을 해야 하는 이유ʼ(참여자 4)뿐이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참여자들이 사회서비스, 지원금,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대상자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

라보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한정된 사회적 자원에 의지하여 ʻ일

을 하지 않거나ʼ(참여자 1) 자녀 또한 ʻ사회복지수급자가 되는 

대물림ʼ(참여자 5), ʻ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받

는다는 소리ʼ(참여자 3)를 듣기보다는 ʻ자신이 가진 능력을 개

발ʼ(참여자 1)하고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비혼모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ʻ남성에게 

버림ʼ(참여자 3)받은 여성인 동시에 ʻ연민의 시선ʼ(참여자 2)으

로 참여자들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자신을 ʻ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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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ʼ(참여자 2)를 시작했고 ʻ내 힘으로 개척ʼ(참여자 3)하여 ʻ일

하는 엄마, 능력 있는 여성ʼ(참여자 4)으로 자긍심을 가질만한 

ʻ가치가 있는 사람ʼ(참여자 1), 과거와는 다른 ʻ새로운 정체성ʼ

(참여자 3)을 가진 존재로 평가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5는 

ʻ비혼모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ʼ라는 타인의 편견을 깨고자 노

력했고 그 결과 현재는 ʻ탈수급ʼ(참여자 5)과 동시에 주변의 도

움과 지지보다는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ʻʻ비혼모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도 편견인지 어디

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요.(중략) 재산상속은 못해

줘도 엄마도 수급자, 새끼도 수급자로는 안 만들어야

지. 수급자는 그만하자 그러고 한 사년동안은 애기가 

입원한 삼일 빼고 과일 덤핑 알바도 가고 모텔 청소도 

하러 나갔어요.(중략) 그 돈 모아서 사무실 내고나니까 

탈수급자 확인 전화 받고(중략) 기분은 좋았어요.ʼʼ(연

구 참여자 5)

참여자들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사

회복지서비스 지원은 자녀 양육을 비롯하여 필요에 따라 경제

적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제공된다는 점을 들어 일정기간

동안 지원 받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회적 지원과 도움

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ʻ나약한 인간ʼ(참여자 2)으로 전락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국가 차원에서의 도움은 양가적이며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의존하는 습성이 생

기게 되면 빈곤의 덫에 빠질 경우를 우려하고 있었다.

ʻʻ○○(참여자 1의 자녀 이름) 낳고 돈 문제가 있었

고 법적으로 해결하느라 이리저리로 시달렸거든요. 그 

때 구청에서 도움 받고 급할 때는 긴급 보육도 신청하

고(중략) 궁지에 몰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도 

했어요.(중략) 그래도 계속 의지하다가는 재기도 힘들

겠다 싶어서 법적 문제 해결하고 일 찾고 전단지 보고 

그랬어요.ʼʼ(연구 참여자 1)

2) 신용자본의 획득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지지에 의존하지 않았다. 주변 사

람들로부터 받는 동정, 연민의 시선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직장 

퇴사 후 새로 시작한 직종에서만큼은 신용을 얻고 있었다. 참

여자 1은 비혼모라는 꼬리표 대신에 ʻ약속을 잘 지키는 직원ʼ, 

ʻ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ʼ로 통하고 있었다. 그 결과 참여자 

1의 고용주는 창업 자금 지원과 프랜차이즈 가맹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금까지 참여자 1의 성실함, 실력의 가

치에 투자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으며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종사자이자 대표로서 경쟁 상대이기 보다는 미래를 응원하고 

싶은 전문가로 여기고 있었다. 참여자 2 역시 주변 사람들과 

온‧오프라인 활동을 유지하면서 ʻ보증수표ʼ라는 평가를 듣고 있

으며 특히, 경제적 문제에서 만큼은 ʻ신뢰관계를 유지ʼ(참여자 

5)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ʻʻ○○자격증 따고 인턴부터 시작해서 실장까지 했

어요. 대출 받으려고 제 1 금융권에 가 봐도 신용등급

이 바닥이라서 안 되고 (중략) 근데 대표님(참여자 1이 

근무했던 샵)이 너는 실력도 있고 고객관리도 잘하니

까 독립 하라는 소리에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사실 

막막했어요. (중략) 샵 차리는데 드는 비용은 대출 받

게 알아봐주시고 나머지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천이 

나가는데 깎아줘서 완전 거저였어요.ʼʼ(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3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양

한 직종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였다. 자신이 만드는 음식

을 ʻ자신의 아이에게 먹인 다는 마음ʼ으로 창업에 도전하였고 

현재 창업 자금 지원을 받아 음식 관련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

고 있다. 참여자 3은 자신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재료비를 

절감해야하지만 ʻ엄마ʼ로서 최대한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

은 상태의 좋은 재료를 활용하여 검증된 제품을 생산하는 대

신, 저렴한 가격을 받는 판매자로 평가 받고 있었다. 연구 참

여자 4는 신용을 ʻ명예ʼ로 표현하였다. 그는 ʻ가정교육을 잘하

는 엄마ʼ, ʻ거래해도 문제없는 사람ʼ이라는 칭찬을 들을 때면 인

간관계에서 신용은 곧 ʻ명예ʼ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였다.

ʻʻ아이 아빠 없이 혼자 키워서 저렇다, 조금만 잘못

하면 가정교육을 못해서 그런 말이 나와요. (중략) 저

희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을 때는 표현은 해야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신용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해

요.(중략) 그게 명예이기도 하니까요.ʼʼ(연구 참여자 4)

3) 동반 성장 철학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지원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

는 한편 자신의 창업 성공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온‧오프라

인에서 공유하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비혼 여성의 출산, 자녀 

양육은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아야하는 대상이라는 편견을 미

약하지만 해체하고 있었다. 또한 과거 사회적 지원, 주변의 도

움을 받는 비혼모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 기술을 기반으로 도

움을 주는 여성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

며 성장하고 있었다. 현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발휘하고 있다. 참여자 4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업 

숙려기간을 보내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강의, 장

학금을 후원하고 있었다. 전문기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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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실기 강사로 활동하며 매달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미용

봉사를 계기로 시설 거주 비혼모자가족의 자립을 위한 기부활

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자신의 1인 샵(참여자 2)과 음식 서비

스 업체에서 운영 노하우를 비롯하여 기술 교육(참여자 2, 3)

과 다른 직업 연계(참여자 2)뿐만 아니라 참여자 3은 자신의 

창업 경험을 살려 비혼모들이 중심이 되는 예비 사회적 기업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비혼모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결집

시키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운영하는 업

체 확장을 통해 사회적 기여와 비혼모와 자녀에게 가해진 부정

적인 인식을 희석시키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참여자 5는 

비혼모, 비혼모 자녀라는 이유로 지역사회,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이 쌓여 지금은 ʻ흉터ʼ로 남아 있다고 하였다.

ʻʻ동네에 규모가 작은 가게에서 단돈 삼천 원부터 만 

원짜리라도 제품이 괜찮으면 입소문 나는 건 시간문제

거든요.(중략) 마음 맞는 엄마(온라인 카페에서 친해진 

회원)들하고 아직은 예비 사회적 기업 준비 단계지만

요. 일하고 싶고 돈 벌어야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하다

보면 (비혼모, 비혼모의 자녀라고) 무시하던 사람들도 

달라지겠죠.ʼʼ(연구 참여자 3)

반면, 참여자 5는 지역사회가 성장해야 자신 또한 많은 이익

을 창출할 수 있다고 자부하기에 자신의 수입 일부를 고객을 

연결해주는 주점, 음식점 등의 소상공인들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시설 입소를 권유하기 보다는 출산 후 초기 양육에 필

요한 물품,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던 비혼모·부자 거점기관의 

ʻ감사함ʼ을 거점기관을 방문하는 비혼모·부자 가족을 위한 정

기 후원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숨기기보

다는 창업 성공 노하우,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

혼모·부자 가족, 한부모가족,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소상공

인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고 있다.

ʻʻ아직까지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불법이구요. (중략) 

비혼모, 학생 중에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인생 

상담도 해줘요. 혹시라도 고객이 운영하는 회사 알바

자리라도 일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구요. (중략) 이

제는 누군가에게 도움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ʼʼ(연구 

참여자 2)

4) 벼랑 끝에서 만난 무한 가능성

비혼 여성으로서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 동시에 직장 퇴

사, 기본생활 유지의 어려움, 경력 단절뿐만 아니라 부정적 시

선과 편견 등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수차

례의 창업 시도를 했고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ʻʻ무한 가능성ʼʼ과 

마주하고 있었다. 한 때는 감당하기 힘든 빚 독촉에 시달렸던 

채무자였으나 최근에는 성실한 세금 납세자로 재기했다(참여

자 2). 이들은 낙태, 입양 결정을 철회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ʻʻ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속ʼʼ(참여자 5)을 아이와 함께 헤매며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자에 만족하기 보다는(참여자 1) 동종 업계의 시

장 흐름을 파악하고자 도전을 반복했고(참여자 3) 그 결과 자

신의 경력 구축, 창업 준비생에서 컨설팅 전문가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참여자 2).

ʻʻ그 때 ○○(국가명)로 보냈다면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을까 별의별 생각이 들고 앞만 보고 살면 정신병 

걸리겠다 싶은 시기가 있었어요. (중략) 아이랑 둘이 

살면서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자만하면 안 된다 다시 

마음을 잡고 그 이후로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주

변을 돌아보고 있어요. 유튜브도 보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배우러 다니고요.ʼʼ(연구 참여자 1)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비혼 여성으로서 출산, 자녀 양육을 결정한 비혼

모 5인의 기업가 정신에 관한 연구이다. Colaizzi(1978)가 제안

한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53개의 주제와, 10

개의 주제결집이 드러났다.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갈

등 극복, 창업의 계기, 창업 성공 경험의 범주에 재배열하여 기

술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결집은 ʻ생명단절의 압력ʼ, ʻ축복받지 

못한 생명을 떠맡음ʼ, ʻ낙인과 기회의 박탈ʼ, ʻ기본 생활 유지 불

안과의 동고동락(同苦同樂)ʼ, ʻ인생 제로(Zero)그라운드에서의 

시작ʼ, ʻ일과 양육, 줄다리기ʼ, ʻ지원보다는 나의 능력에 의지ʼ, 

ʻ신용 자본의 획득ʼ, ʻ동반 성장 철학ʼ, ʻ벼랑 끝에서 만난 무한 

가능성ʼ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비혼모들의 기업가정신에 관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가들의 성격적 특징을 기

밀성, 열정, 주도성, 계획성과 함께 혁신성을 제시했다(Kerr et 

al., 2018: 323-325).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연구 참

여자들은 사회적 소수자 또는 비혼모들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

하며 동반 성장하려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지금까지 수행된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에서 동반 성장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

구는 부족하다. 이들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이익 추구, 사회적 기여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동반성장하는 것은 다양한 어려움이 발

생하지만 이는 기업의 윤리, 가치와도 직결된다. 연구 참여자

들은 출산·낙태, 양육·입양의 양가적 선택지를 두고 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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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생부, 자녀 친생부 가족에게 폭력, 폭행, 낙태 종용, 해

외입양 강요를 받았지만 출산, 양육을 결정하였다. 고학력자, 

전문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았

으나 비혼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직장에서는 퇴출을 강요

했고 결국 참여자들은 퇴사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일정한 수

입 대신 자녀와 함께 하는 돌봄 시간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비

참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긴급 생계비 지

원, 물품 지원, 법적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과거 종사했던 

직장과 무관한 업종에서 자녀 양육과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

한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시간제 아르바

이트, 투잡, 쓰리잡을 병행하며 전국을 다니며 기술을 익혔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학업을 마쳤고 자격증 취득, 자

신의 명의로 사업체를 인수했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과거

에 비해 불안정한 경제 상태의 위험 못지않은 주변의 시선, 편

견을 감수하며 비혼모들은 창업을 시도하였다. 창업 성공의 기

준은 참여자별로 상이했으나 그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역경, 

돌발 상황을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신들의 창

업 성공 노하우를 국한 시키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 

공유,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반성장을 하고자 노

력하였다. 덧붙여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 기업을 성공시키는 요

인과 함께 동반성장이라는 윤리에 대한 고찰 또한 필요하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난 동반성장의 윤리성은 생

명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비혼 여성으로서 자녀 출산은 출산 

계획에 실패한 개인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출산, 양육을 결정한 

존재들이다(강라현, 2019). 또한 그들이 가진 생명존중 사상은 

자신과 자녀의 삶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타인의 삶을 받아들이

는 적극적 수용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

면 비혼모의 동반성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비혼모

들의 주체적인 삶의 과정, 경험을 다룬 연구에서는 정상가족 

신화에 균열을 내는 존재, 무능력하고 성적 문제를 가진 여성

으로 치부한다(신필식, 2017; 이미정 외, 2018; 정지연·이미

정, 2022: 128).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사회의 균열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젠더를 초월하여 동반성장이라는 초월적

인 목표를 향해 내딛고 있었다.

셋째, 비혼모들의 기업가 정신은 주로 창업의 동기로 설명

되었다. 기업가 정신을 지닌 사람들은 창업을 할 경우 실패에 

대한 불안, 심리적 위축 등을 자기효능감으로 강화시켜 창업이

라는 과업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onard et al., 

2020; Fragoso, Rocha-Junior & Xavier, 2020). 하지만 비혼모

들의 창업 시도, 결정은 경제적 압박, 자녀 양육을 병행해야하

는 한계 상황에서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해당 직업군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장기간 근무로 경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혼 여성의 출

산, 자녀 양육 결정은 직업 활동의 기회 배제, 직장 퇴출을 강

요받았다. 결국 비혼모라는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

능성까지 박탈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비혼모는 편견, 사

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직업생활 유지 어려움, 자녀양육과 일

을 병행하기 힘든 상황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받고 

있었다(이용우·양호정, 2019; 백민정, 2020; 김지현, 2021; Lim, 

Badiozaman & Voon, 2020). 따라서 그들의 창업은 안정적인 

직업 활동의 확보인 동시에 경제적 문제와 자녀 양육을 해결하

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다시 말해 벤처 사업가나 혁신

적인 기업가들처럼 새로운 사회를 개척하기보다는 자신과 자

녀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의 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들은 도전정신, 미래지향, 혁신성과 같은 기업가적 역

량을 발휘한데에는 긍정심리자본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

석된다. 긍정심리자본은 희망과 낙관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강혜성·Sandra, 2023; Fragoso et al., 2020; Jones, 

2022). 일부 참여자들은 직장 퇴사, 원가족의 회피, 자녀 친생

부와의 관계 단절로 경제적 자본은 취약했지만 긍정심리자본

을 적극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창업 성공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기업가 정신에서는 논의되지 않았

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드러났다. 사회적 자본은 사

회적 관계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사람들 간의 신뢰와 상호 

지지, 사회적 유대 등을 의미한다(Chetty et al., 2022: 111-131; 

Kysar-Moon, 2022). 사회적 자본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지

역경제 성장은 물론 개인의 경제 성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인적 

자본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 양육, 직업 

활동을 병행했지만 경제적 자본을 소유하는데 부족함을 호소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용주, 고객, 협력업

체, 주변 사람 등과의 신용을 지키는 과정에서 실력을 인정받

는 동시에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특히 자

원 부족, 사회 제도적 인프라가 미비한 환경 속에서 연구 참여

자들이 최종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이다. 

자신의 능력에 의지했기에 주변인들은 상호 관계적 이익을 공

유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가능성을 믿고 경제적 지원하며 주체

적으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었다.

넷째, 참여자들은 고학력, 전문직, 정규직에 종사했으나 비

혼모라는 이유로 직업 선택에 많은 장애가 동반되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고용이 불안정한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비정규

직, 계약직에 종사할 때도 있었다. 주변의 권유와 일부 지원으

로 과거보다 나은 재기를 위한 창업을 선택하였다. 그들이 창

업에 성공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장 큰 목적은 직업 

활동을 통한 기본생활 유지와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위함이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일과 가정 양립, 다양한 가족 유형수

용 등의 정책적 변화는 있으나 비혼모뿐만 아니라 일하는 여성

에 대한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체계는 미비하다(이용우, 2017: 

99-121; 이미정 외, 2018; 94-100). 과거와 달리 비혼모의 연령, 

기본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양육을 결정하는 비율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성차별, 경력단절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비혼모 자녀 양육은 여성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다(강라현, 2019; 김지혜·조성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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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혼모들의 사례에 따르면 출산 전부터 우울, 두려운 

감정 등을 느끼고 있으며 출산 후에는 자기 비난, 양육 스트레

스,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단절의 위축을 호소

하며 복합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변호순·최정균, 2016; 고은

애·김혜정, 2021; 백윤아·마수현, 2021; 박화옥, 2022). 특히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임신 사실을 고지한 시기부터 직장 

퇴사를 통보받거나 원가족, 자녀 친생부와 친생부 가족으로부

터 낙태, 입양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 심리·정서적으

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단독 출산결정 이

후 자녀 양육의 부담을 감수하고 입양 의사를 철회했다. 비혼

모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예견했지만 사회적 편견, 비난을 

극복하고자 과거 직장 종사자일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부담과 

주변의 압박을 안고 창업에 성공하였다고 판단된다. 참여자들

은 자녀 친생부의 부재,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친

생부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신의 자녀 양육은 스트레스인 동시

에 각자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그들의 

선택은 역경, 고통을 발판 삼아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회복탄력성

(Resilience)으로 발현되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자원경영학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혼모의 연령, 학력,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모성권, 

노동권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사회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

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과 자녀를 향한 수많은 억압과 

비난을 견디며 자신의 삶을 성숙시키고 발전을 시도했고 현재

는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혼 

여성의 임신은 출산 전부터 양육을 결정하기까지 차별과 부정

적 인식은 과거에 비해 희석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다양한 가

족 형태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하기에는 공

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성차별, 경력단절 등의 사회구

조적 요인 속에서 경제적, 심리·정서적 취약성이 중첩됨에도 

불구하고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하되 선별적 지원

기준을 구성하여 개별적 욕구, 경력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구

직 활동 유도 등을 통한 자립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직

업활동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비혼모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통합 돌봄서비스와 지원체계가 개발될 필

요가 있다.

둘째, 정부-지자체, 지역사회-민관 단체, 기관과의 협력관계

를 통하여 공공과 민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비혼모자가족

이 안정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한 비혼 여성의 출산, 양육 결정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구

직활동, 창업 지원금 등을 펀딩, 예산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해야할 것이다.

셋째, 비혼모자가족의 사례관리를 활성화하여 특성에 따른 

조례 마련, 시범사업을 통한 맞춤형 지원모델 및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비혼 여성의 출산, 양육 결정 이후 비혼모

로서『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자 여부는 결

정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통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혼모 당사

자 단체, 자조모임에서 제기하는 욕구(Needs)를 반영하여 지역

적 특성, 생애주기, 발달단계에 따른 지원서비스 또한 구축되

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비혼모라는 이유로 직업 활동을 중단하거나 퇴

사,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으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창업

을 시도했고 현재까지 기본생활을 유지하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비혼모의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후속 연구에

서는 창업 준비 단계부터 창업 시도, 자원 확보 과정, 결과까지

에 인과적 추론의 모호성을 극복하고자 전향적(Prospective)연

구 설계인 종단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덧붙여, 비혼모의 연령, 

학력, 지역, 거주환경, 가족관계 등을 반영하여 생애주기, 정착 

단계별 문제와 대처전략 등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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